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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 여가는 단지 청소년들의 개인적 성장발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가에 대한 

권리를 누리며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유하며 나아가 보다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 사회 건설에 기여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 여가는 과도기로서의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

제, 비행, 일탈행동의 원인이자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인하여 청소년 여가는 중요한 교

육적, 정책적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화롭고 발전적인 지구촌 사회를 위하여 청소년의 긍정적이

고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려는 공동의 노력에서도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UN은 그동안 청소년의 바람직한 생각, 열정, 그리고 상상력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는데, 이에 1965년에는 평화 및 상호존중과 이해 증진을 위한 청소년 

선언(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mong Youth of the Ideals of Peac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을 채택하였고, 1985년을 세계 청소년의 해로 정하였으며, 그 10주년이 되는 1995년에는 세계 청

소년의 바람직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한 전략으로서 World Program of Action for Youth(WPAY) to the Year 2000 

and Beyond를 채택하였다(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2010). 당시 WPAY는 청소년의 삶과 안녕을 

위한 10가지 핵심영역을 정하고 각 영역별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여가활동 또한 하나의 핵심영역으

로 포함되었다. 그에 따르면 여가활동은 심리적, 인지적, 그리고 신체적 발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약물남용, 비

행과 같은 사회 부적응 행동을 줄이는데도 기여하며, 모든 청소년에게 제약 없이 자유롭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 여가활용은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문제행동에 대한 예

미래세대 리포트

청소년기 건전한 여가의 

가치와 역할 권 순 용(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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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및 치료의 차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청소년기 여가는 발달(development)과 

예방(prevention)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목되고 관리되어야 할 사회적,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여겨

지고 있다(Caldwell & Smith, 2006). 본고에서는 먼저 청소년기 여가가 지니는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이해를 위하

여, 청소년기와 여가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토대로 청소년기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기대되는 발달 및 효과를 기존

의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다음, 청소년기 건전한 여가활동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

고자 한다.  

|청소년기 건전 여가에 대한 개념적 이해

    청소년 여가는 복잡한 양면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청소년기는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성장발달과 사회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여가 또한 기회(op-

portunity)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위험(risk)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건전한 여가의 가치 및 의

미, 그리고 역할에 대한 논의는 먼저 “청소년”이라는 대상과 “여가”라는 개념 각각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필

요로 한다. 그런데 두 용어 모두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상이하게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타당한 의

미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생애주기의 한 단계로 “유아기와 성년기 사이에 위치하는 발달단계”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청소년 또는 청소년기의 의미가 자연적 불변적인 사회적 사실이라기보다 사회적, 문화적 조건의 변화

에 따라 의미가 달라 질 수 있다(Larson and Wilson, 2004). 즉, 다양한 역사적 시공간에서 그리고 각 사회영역에

서 고유의 주도적인 청소년상이 다를 수 있다(전상진, 2006). 예를 들어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되어야 하는 대상

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자유롭게 해방되어야 하는 존재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을 위험과 위기의 집단으

로 볼 수 있고 반대로 희망이나 자원의 세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은 부정적인 문제 청소년상에 보다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청소

년들의 경우 문제 상황이나 행동을 접하게 되고 그에 젖어들 확률이 높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청소년기를 문

제, 위험, 위기의 대상으로 그에 대한 예방이나 처치의 차원에서만 접근할 경우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

처에 그치게 된다. 즉, 문제행동이나 일탈행동의 예방적 가치는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없는 청소년기가 최적의 목

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단순히 문제없는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사실이 성인기 삶의 도전과 책임을 잘 헤쳐 나

갈 수 있도록 준비되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Pittman et al., 2003). 따라서 단순히 문제 청소년이 아

니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자질과 지식, 덕성,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기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발달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가 또한 자유 시간, 레크리에이션, 놀이 등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activity), 경험

(experience), 또는 맥락(context)로도 이해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여가는 자유 시간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

다. 그런데, 여가를 자유 시간(free time)이라고만 간주할 경우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규범적, 정책적 평가나 건

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이라는 목적적 또는 수단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그 의미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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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잃게 된다. 사실 여가를 단순히 자유 시간(free time)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유 시간을 이용하여 밀린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무나 책임을 다하는 시간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반대로 예술가나 소설가들이 자신들의 창조적 노동을 마치 여가경험처럼 여기는 경우와 같이, 사람들

은 일하면서도 여가를 보내는 것과 같은 태도로 임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유 시간이라 함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우리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영위하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여가와 자유 시간은 동일하다기 보다 서로 구분되어야 할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여가학자들은 여가를 자유 시간보다 “어떤 상태(a state of being)"으로 간주한다(De Grazia, 1962). 가장 이

상적인 여가 상태란 만사가 잘 되어가는 상태, 즉 최상의 만족감을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가는 축복과 경

이, 창의성과 발견, 흥분과 성찰의 느낌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한다. Pieper(1962)는 여가를 ”문화의 근간(basis 

of culture)"라고 기술하면서 예술, 음악, 연극, 그리고 철학의 근원적인 요건이 되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성향

(disposition) 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여가로 불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존재 상태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이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주로 앉아서 하는 활동을 하면서 여가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또한 달리기, 

하이킹, 스키, 농구 등 대근활동을 하면서 여가의 상태를 즐길 수 있다. 이처럼 여가의 존재 상태가 무엇인지 그리

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시간적, 공간적 맥락과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분명한 것은 여가가 우리로 하여금 우

리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떤 의무감, 압박감, 그리고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적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연히 알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상태를 경험할 때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청소년의 여가능력 증진과

지역사회 여가기회의 적극적인 참여(engagement)가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발전에 
지대한 기여할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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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유 시간(free time)을 여가의 상태(leisure time)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다른 영역으로부

터 우리 자신을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고, 또한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여가활동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TV 시청이 청소년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이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TV 시청이 만족스러

운 경험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공허한 자유 시간 경험들은 여가 경험이 아닌 것이다. 우리를 긴장시키지도 않

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지도 않으며, 진지한 여가의 경우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기회가 되지도 않는

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여가의 상태를 주어지는 여가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 보다 여가를 창조하고 생산하

는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여가의 존재 상태를 Larson(2000)은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집중된 참여(concerted 

engagement)가 상호보완적으로 발현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어떤 활동이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기 위해

서는 그 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토대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그 참여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자

아성찰과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은 내재적 동기로 발현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 활동이 너무 쉽거나 지루하게 될 경우 활동에 대한 주의나 집중이 흐트러지고 그에 대한 주체적인 에너지, 열

정, 노력의 정도 또한 미약해 지게 되므로, 어느 정도의 복잡성, 어려움, 그리고  주의 집중과 도전, 그리고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이루어진 집중된 참여(concerted engagement)가 중요하다. Larson(2000)은 청소년기 활동의 주된 

영역을 학교활동과 여가활동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학교활동 보다 여가활동에서 내재적 동기와 집중된 참

여 상태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현됨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여가활동에서도 TV 시청이나 친구들과 어울리고 잡담

하기의 경우 내재적 동기가 높을 수 있으나, 고도의 집중이나 노력의 투자를 요하는 도전, 복잡성, 그리고 수준의 

여가활동이 아니며, 스포츠, 취미 활동, 예술 활동, 그리고 동호회 활동 등이 자발적이고 집중도 높은 적극적인 참

여가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러한 내적 동기와 집중도 높은 관여가 여가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상태에 이를 수 있지

만, 일탈이나 비행 또한 그러한 상태에 효과적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빠져들 수 있

는 여가활동이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가의 상태를 개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가치로만 평가할 경우 사회적 관습, 도덕,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규범적 평가가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청소년 여가 특히 “건전한" 여가를 말할 때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긍정적 여가 상태란 

무엇이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점은 청소년의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여가를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결과와 효과를 기대하는 가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여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건전한 여가활용을 통한 긍정적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청소년기 건전한 여가활용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서두에서 청소년기 여가활용이 청소년기 문제 예방과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에 기여함을 지적하였다. 이

러한 예방과 발달은 청소년 개인적 차원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청소년기 여가활용은 지역사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청소년의 여가능력 증진과

지역사회 여가기회의 적극적인 참여(engagement)가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발전에 
지대한 기여할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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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나아가 전체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즉, 청소년기 건전한 여가는 개인적 발달(development)과 예방

(prevention)의 차원과 청소년 여가선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의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청소년 여가에 대한 논의의 첫 번째 줄기는 대체로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구적 의미에서 접근하는 관점

이다. 이는 문제의 소지를 내포한 청소년기의 특성과 통제되지 않는 자유 시간으로서의 여가 시간의 일탈적 활용

에 대한 예방과 통제, 그리고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위험이나 문제의 근원으로서 청소년기 또는 여가

시간이 지니는 부정적 과정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의미에서 청소년기 건전한 여가활용이 강조되고 있

다. 나아가 폭력, 게임중독, 왕따 문화, 자살, 심리적 부적응, 가출, 약물남용 등 다양한 청소년기 문제행동, 일탈 

및 비행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책으로서 여가활동이나 프로그램을 다양한 목적과 요구에 맞게 구성 및 

활용해 오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청소년기 건전여가의 가치 및 중요성 그리고 여가프로그램의 예방적 효과는 그

동안의 많은 연구결과에서 지지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최근에는 청소년기 건전여가 활용이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청소년 발달과 어떻게 기여하는지

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 생애주기의 중요한 단계로서 청소년기에 습득되어야 할 바람직하고 긍

정적인 발달과제 및 자질의 배양에 건전한 여가가 기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연 청소년기 바람직

하고 긍정적인 발달과제 및 자질의 내용과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또 가장 폭넓은 범주의 개념으로서 전인적 성장(holistic development)과 정체성 함

양(identity formation and development)을 들 수 있다. 전인적 성장이란 개인의 다양한 발달영역의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상생적 발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 영역 등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의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전인적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전인적 발달

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자아정체성(self-identity) 형성을 통하여 가능하다. 청소년기는 주로 “과도기”로 이해

된다. 즉 부모나 성인에게 의존적이던 아동기에서 독립된 삶의 주체로서의 성인기로 이행되는 과도기이다. 따라

서 이러한 과도기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의 시기이도 하다. 어떤 것이 변화한다는 의미는 가

능성과 불안정성이 동시에 전개된다는 뜻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되

기 때문에 다른 생애주기에 비하여 그 불안정성과 역동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결국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

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정체성 형성은 

바람직한 사회적, 심리적 발달과 함께 문제행동의 감소에도 기여하게 된다(Palen & Coatsworth, 2007). 청소년

기 건전한 여가활동은 생애주기의 극적 전환기로서 청소년기 자아성찰과 자아확립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Eccles, Barber, Stone, & Hunt, 2003; Erikson, 1968). 즉, 여가활동의 자발적인 참여는 자신의 능력, 가

치, 관심을 탐색하고 성찰하며 발전시키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관심이나 가

치를 표현하고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다른 일상 활동과 다르게 여가활동은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자

율성(autonomy)을 지니고 자발적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체성 형성 및 발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Coatsworth, Sharp, Palen, Darling, Cumsille, & Marta, 2005; Palen & Coatsworth, 2007). 

    이와 같은 정체성 함양과 그를 통한 전인적 발달에 덧붙여, 청소년기 건전한 여가활용이 긍정적인 청소년 발

달과제의 바람직한 수행에 중요한 기여함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이다(Eccles, Barber, Stone & 

Hunt, 2003; Passmore & French, 2001). 긍정적 청소년 발달에서 “긍정적”으로 간주되는 목표영역이나 자

질에 대하여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Lerner et al.(2005)과 Roth(2000)는 청소년 발달은 학업, 사

회적, 그리고 직업적 영역에서의 역량(competence), 자신감(confidence),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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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인성(character), 그리고 배려와 이타심(caring and compassion) 등 다섯 가지 C로 구성된다고 주장

하고 있다. Larson(2000)은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이 창의성(creativity), 지도력(leadership), 이타주의(altruism), 

그리고 시민적 참여(civic engagement) 등 네 가지로 자질로 구성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Benson (2003)은 청

소년기에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자질을 발달자산(developmental assets)이라고 개념화

하였다. Benson의 발달자산은 총 40개에 이르는데, 크게 외적자산(external assets)과 내적자산(internal assets)

으로 구분된다. 외적자산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갖게 되는 긍정적 경험과 사회적 여건을 

말하며 지지(support), 역능부여(empowerment), 명확한 범위 및 기대(boundaries and expectations), 건설적인 

시간활용(constructive use of time) 등 4가지 범주가 포함된다. 내적자산은 개인적 가치와 신념을 의미하며 학습

에 대한 열의(commitment to learning), 긍정적 가치관(positive values),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ies), 그리

고 긍정적 정체성(positive identity) 등의 범주가 

포함된다. King et al. (2005)은 1991년부터 2003

년까지 발표된 청소년 발달 문헌을 검토한 후 역

량(competence), 대응(coping), 건강(health), 끈

기(resilience), 그리고 안녕(well-beling) 등 다섯 

가지 공통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최근 이상과 같은 긍정적 청소년 발달을 위한 

다양한 자질이나 요소에 대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이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많은 학술적 관심

과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Irby & Tolman, 

2004; Pittman et al, 2003). 특히 다양한 여가활

동 중에서 스포츠 및 체육활동이 긍정적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Fraser-Thomas et al., 2005; Holt, 2008). 긍정

적 청소년 발달과 관련된 자질이나 목표영역을 요

약하면 먼저 청소년기 건전 여가는 단지 학업이나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서적(social/

emotional), 도덕적(moral), 시민적(civic), 직업적

(vocational), 신체적(physical), 인지적(cogni-

tive), 그리고 개인적/문화적(personal/cultural) 

영역에서의 발달에 필수적인 기여를 할 뿐만 아니

라, 그러한 발달의 결과로 다섯 가지 기대되는 긍

정적 결과, 즉 역량(competence), 인성(charac-

ter), 관계(connection), 자신감(confidence), 그리

고 배려(caring)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Pittman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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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으로 청소년기 건전여가는 이상에서 본 각 영역에서의 긍정적 청소년 발달과 기대되는 자질함양과 더불

어 자아정체성 함양을 통한 전인적 발달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타당성은 교육학, 심

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영역의 많은 문헌을 통하여 논의되어 왔으며, 발달과업 및 자질, 자아정체성, 그리고 전인

적 발달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의 체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이상적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는 성원들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자원과 기회를 골고루 분배하

여 각자가 자신의 수요나 필요에 맞는 여가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여가인프

라 및 서비스가 성원의 삶이 만족이나 행복, 그리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하여 충분히 증

명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청소년의 여가능력 증진과 지역사회 여가기회의 적극적인 참

여(engagement)가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발전에 지대한 기여할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이

론적 논의와 체계적인 분석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청소년기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하여

    앞에서 여가는 청소년들에게 잠재적 위험이 내재된 자유 시간이나 문제행동 예방의 가치 그 이상의 의미를 지

니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결국 청소년 여가를 보다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청소년 여가내용이나 활동이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통한 삶에 대한 준비(life preparation)와 지역사회 참

여(community participation)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일탈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기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여가실태를 보면 이상과 같은 청소년기 건전여가 가치와 역할에 대하여 그리 낙관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여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적인 여가 시간이 많이 부족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수동적이고, 비활동적이며, 개인적인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여가백서(2008)에 따

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상위 10위권 여가활동은 게임(89.9%), TV시청/라디오청취(85.3%), 잡담/통화하기/문

자보내기(81.3%), 영화보기(73.7%), 독서/만화책보기(64.7%), 낮잠(64.3%), 음악 감상(32.0%), 목욕/사우나/찜질

방(57.6%), 노래방가기(55.9%)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07)의 사회통계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주

말 및 휴일의 여가활동은 TV 및 비디오 시청(52.8%), 컴퓨터 게임(50.6%), 휴식(36.6%), 사교(28.0%)의 순으로 나

타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여가행태는 비활동적이고 소극적이며 소비적인 활동이 주가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가활동 동반자의 경우에도 44.1%의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혼자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어 개인적으로 고

립되어 단조로운 여가활동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여가실태 결과는 게임 및 인터넷 중독, 경

쟁적 개인주의, 체력저하 및 비만증대 등 건강문제, 대중매체의 일탈적 영향, 자살 등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직면한 

중대한 사회문제와 직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여가문화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성장발달과 함께 바람직한 자아정체성 함

양 및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여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실  청소년기 여가를 특정한 방향과 내용으로 구조화시키는 것이 개인의 내적 동기와 적극적 

노력이라는 여가의 본질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지만, 대체적으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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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structured) 여가프로그램이 청소년 여가의 발달과 예방 효과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물론 비구조적(unstructured) 여가활동의 긍정적 가치 및 역할에 대한 연구보고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비구조

적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사고, 행동, 그리고 역할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

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Caldwell & Darling, 1999). 동시에 비구조적 활동 또한 청소년들이 자율성과 자기통

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협동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구조적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Kleiber, 1999), 향후 비구조적 여가활동의 효과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구조적 여가활동은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Caldwell & Smith, 2006; Holt, 2008; Larson, 2000; Mahoney & Stattin, 2000). 구조적 프로그램의 

발달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목표 지향적이고 창의적이고 표현적이며, 집중적이고 도전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고, 타인과 협동하고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고,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

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 1992). 

특히, 구조적 활동이 지니는 긍정적 효과의 핵심은 그것이 청소년의 자발적인(voluntary) 참여에 근거한다는 점이

다. 자발적이라 함은 강제적으로나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참여자 자신의 내적 동기와 필요에 의한 참여를 의

미하며, 활동의 구조나 조직이 체계적이지 않거나 즉흥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청소년들은 자기 주도적

인 결정으로 자신의 요구와 동기를 만족시키는 활동에서 긍정적 발달효과를 성취할 수 있지만, 그러한 활동이 바

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목적, 방법, 절차, 규칙 등에서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스포츠 및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적 여가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동적이

고, 소비적이며, 개인적이고, 비활동적인 여가활동의 대안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청소년 삶의 각 영역에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과 자질의 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여가활동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

동안 서구에서는 그러한 활동적 여가프로그램의 가치 및 효과를 잘 인식하고 참여자의 목적, 필요, 그리고 관심에 

적합한 목표 지향적인 활동적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운영해 오고 있다(Gould & Carson, 2008; Hellison et 

al., 2000; Henderson & Bialeschki, 2005; Holt, 2008).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청소년기 활동적 여가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여가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삶의 준비를 도모하는 여가

활용을 함으로서 단순한 수동적인 여가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여가 생산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

록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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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통계 리포트 _ 한국 아동^청소년의  활동^문화 조사  | 임지연

Ⅰ. 서론 

그 동안 기업의 신규채용제도는 출신대학, 전공 및 영어 등의 성적 위주의 선발이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은 현장에

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긴 시간과 많은 교육훈련비를 지불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대학입시제

도가 교과목 성적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대학의 국제적 교육경쟁력이 낮게 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많은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입학

사정관제는 학생의 창의성, 잠재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로 종래의 성적순의 선발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량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크다.

따라서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문화 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청소년활동인증제, 국제성취포상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재량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촉구하고 있

다. 2009년에 제시된 개정교육과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

로서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기타활동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교내외 특별활동이나 다양한 과외 활동 시 자신이 전공할 분야와 관련된 경험으로 쌓고, 활동사항을 기

록해 두는 것이 중요시될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활동 참여의 중요성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등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2007년부터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하

는 연구들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본 조사는 전국 규모의 초^중^고(초4-고3)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청소년 정책에서 중요시 되는 활동/문화/역

량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이 조사의 특징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에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9,219명을 대상으로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활동과 문화에 대한 의

식과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조사 개요

아동.청소년 활동^문화에 대한 설문문항(초등학생용 146문항, 중^고생용 152문항)을 개발하여 전국 규모 표집조

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초4-고3)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표집틀은 2008년 교육통

계연보이며 이 자료에 수록된 전국 초중고학생 현황을 기초로 12개 시도별 학생수를 구분한 후에 각 시도의 학생 

현황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였고,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으로 표집하였다. 본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인 (주)매트릭

스코퍼레이션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조사 시기는 2009년 6월 30일부터 8월28일까지이다. 

전체 응답표본수는 총 9,219명이며, 회수율은 85.2%이다. 초등학생 2,731명(초4: 867명, 초5: 958명, 초6: 906명), 

중학생 3,099명(중1: 1008명, 중2: 1057명, 중3: 1034명), 고등학생 3,389명 (고1: 1,204명, 고 2: 1,142명, 고 3: 

1,043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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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조사결과

1. 청소년활동의 참여빈도

□ 주간단위활동은 청소년단체활동(중^고생 주0.91회), 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초^중^고생 주1.58회), 스포츠

활동(초^중^고생 주1.96회)으로 나타났다

□ 월간단위활동은 청소년단체활동(초등생 월1.77회), 동아리활동(중^고생 월3.54회자치활동(초등생 월1.35회)으

로 나타났다.

□ 연간단위활동은 자치활동(중^고생 연3.83회), 자원봉사활동(초등생 연4.08회, 중^고생 연3.67회), 견학활동(초

^중^고생 연3.06회), 공연관람활동(초^중^고생 연1.67회), 축제 및 행사활동(초^중^고생 연1.25회), 단체수련

활동(초등생 연2.53회, 중^고생 연1.45회), 야외자연체험활동(초^중^고생 연1.28회), 국제교류활동(초^중^고

생 연0.23회), 청소년시설이용활동(초^중^고생 연1.00회)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활동은 주당 참여활동이라기 보다는 연간 참여활동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만큼 청소년활동의 참여

빈도가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활동의 참여빈도를 주당 단위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하다.

  1) 초등학생의 청소년단체활동은 월간단위활동임.

  2) 중^고등학생의 청소년단체활동은 주간단위활동임. 초등학생은 동아리활동에서 제외함. 중^고등학생의 청소년자치활동은 연간단위활동임.

[그림1] 청소년활동 참여횟수(주간단위활동) 1) [그림2] 청소년활동 참여횟수(월간단위활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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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청소년활동 참여횟수(연간단위활동)  3)

3) 초등학생의 청소년자치활동은 월간단위활동임. 자원봉사활동과 단체수련활동의 전체 참여횟수는 중^고등학생의 평균참여횟수임

2.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

□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복수응답)

     ⇒ 문화예술활동(63.6%), 진로직업활동(41.5%), 교류활동(32%) 등

□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을 3순위까지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문화예술활동(58.7%), 모험개척활동(40.9%), 진

로직업활동(38.9%), 중학생은 문화예술활동(61.7%), 진로직업활동(39.6%), 교류활동(29.1%), 고등학생은 문화

예술활동(68.3%), 진로직업활동(44.8%), 교류활동(3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각 활동별로 살펴보면, 과학정보활동, 모험개척활동, 환경보전활동은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문화예술

활동은 고등학생이 초^중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참여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직업활동은 고3

이, 건강보건활동은 초4가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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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교급별, 복수응답)

[그림5]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초등학생, 복수응답)

□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복수응답). 

 -초등학생:단체수련활동(47.5%),견학활동(43.5%),스포츠활동(42.6%)

 -중학생: 공연관람활동(42.3%),동아리활동(37.9%),단체수련활동(36.8%)

 -고등학생:공연관람활동(53.9%),동아리활동(41.2%),스포츠활동(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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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중^초등학생, 복수응답)

□ 초등학생의 12개 프로그램(초등학생은 동아리활동 제외)에 대한 추천의사를 살펴보면, 단체수련활동(47.5%), 

견학활동(43.5%), 스포츠활동(42.6%), 축제 및 행사활동(39.1%), 공연관람활동(38.9%), 청소년시설이용활동

(32.4%), 청소년단체활동(31.8%), 야외자연체험활동(25.6%), 자치활동(25.2%), 국제교류활동(23.1%), 봉사활

동(19.4%) 순으로 나타났다.

□ 중학생의 13개 프로그램에 대한 추천의사를 살펴보면, 공연관람활동(42.3%), 동아리활동(37.9%), 단체수련활

동(36.8%), 스포츠활동(36.3%), 축제 및 행사활동(30.2%), 국제교류활동(29.4%), 청소년시설이용활동(26.8%), 

견학활동(24.7%), 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23.9%), 청소년단체활동(17.2%), 야외자연체험활동(15.6%), 자원

봉사활동(15.1%), 자치활동(11.1%) 순으로 나타났다.

□ 고등학생의 13개 프로그램에 대한 추천의사를 살펴보면, 공연관람활동(53.9%), 동아리활동(41.2%), 스포츠활

동(38.7%), 국제교류활동(35.1%), 단체수련활동(31.9%), 축제 및 행사활동(31.8%), 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

(23.3%), 견학활동(21%), 청소년시설이용활동(19.8%), 자원봉사활동(16.4%), 야외자연체험활동(13.9%), 청소년

단체활동(11.9%), 자치활동(11.3%) 순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들은 문화예술활동, 진로직업활동, 교류활동에 대한 참여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에

게 추천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으로는 단체수련활동, 공연관람활동, 견학활동, 동아리활동, 스포츠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해 본 활동을 주로 친구들에게 추천하였으며, 본인이 참여해본 경험이 없더라

도 해보고 싶은 활동은 문화예술, 진로직업, 교류활동 등으로 응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참여요구도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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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청소년활동시설 연간 이용횟수(학년별)

3.  청소년활동시설 연간 이용횟수

□ 2008년도 청소년활동시설 연간 이용횟수는 시설 별로 0.8회^2.3회로 나타났다. 

□ 청소년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청소년시설이 460여개에 불과하였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12월 기준 707여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통계청, 2010). 이중에서도 청소년 정책적 행정적으로 직

접 관리 대상이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시설로는 청소년수련원(179개), 청소년수련관(160개), 

청소년문화의집(205개)이 있다(통계청, 2010).

□ 2008년도 청소년활동시설 연간 방문횟수는 주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2.27회), 유스호스텔, 야영장, 수련원 

등(1.05회),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회관, 수련관 등(0.82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문화의집 등과 유스호

스텔 등은 성별을 제외하고 도시규모, 학교별, 학년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주민회관 등은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청소년문화의집 등은 모든 학년에서 0.65~1.11회로 낮은 이용횟수를 보였다. 유스호스텔 등은 고2(0.74)에서 

평균값이 약간 상승하나 초5(1.52)에서 고3(0.5)까지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분포를 나타냈다. 

□ 주민회관 등은 다른 활동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횟수가 높은 편이었는데, 초5(3.38)에서 중3(1.78)까지 급

속히 하락한 이후 고3(1.64)까지 소폭의 증감을 거듭하며 전체적으로 하강하는 분포를 나타냈다.

□ 초5는 모든 청소년활동시설에서 가장 높은 이용횟수를 나타냈으며, 중3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이용횟수가 다

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고3은 유스호스텔 등과 주민회관 등의 이용횟수가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 2008년도 청소년활동시설 연간 이용횟수

 ⇒ 주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2.27회)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등(1.05회)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회관, 수련관 등(0.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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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횟수에 대해 초등학생은 없음(44.9%), 중학생은 없음(38%), 고등학생은 없음

(53.9%)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2008년도에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형태(복수응답)는 학교 수련활동으로 수련원 등을 이용(초등학생=70.5%, 중^

고등학생=77.9%)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8] 청소년수련시설 연간 이용횟수(초^중^고)

4.청소년지도자에게 바라는 점 

□ 청소년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선생님에게 바라는 점(복수응답)

 ⇒ 이해와 친절함(77.6%), 유머감각(63.6%), 지도자의 열정(37.9%), 청소년지도 경험과 경력(33.7%), 잘

생기고 호감가는 외모(30.7%),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7.1%)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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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청소년지도자에게 바라는 점(복수응답)

5. 청소년활동 참여증진 방안

□ 청소년활동에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복수응답)

 ⇒ 참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58.9%),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활동 참여기회 확대(40.2%), 참여  

     청소년에게 상을 주는 포상제도(38.4%) 등

□ 청소년들은 청소년지도자의 객관적 자격보다 이해와 친절함, 유머감각과 같은 인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선생님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이해와 친절함(77.6%), 유머감각(63.6%), 

지도자의 열정(37.9%), 청소년지도 경험과 경력(33.7%), 잘생기고 호감 가는 외모(30.7%), 청소년지도사 자격

증(17.1%) 순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청소년지도자 자격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격조건보다 이해심, 친절, 유머감각과 

같은 지도자의 인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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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청소년활동 참여증진 방안(복수응답)

□ 청소년활동 참여증진 방안으로는 국가의 참가비용 지원, 학교를

통한 참여기회 확대, 포상제도 순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활동 참여증진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참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58.9%),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활동 참

여기회 확대(40.2%), 참여청소년에게 상을 주는 포상제도(38.4%), 참여활동 기록을 학교 성적에 반영(35.5%),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제공(30.5%), 청소년활동인증제(28.3%) 순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청소년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으로 국가에서 참가비용을 지원해 주

는 것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청소년활동을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이유(복수응답)

⇒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49.1%), 참가비용이 부담되어서(43.0%), 필요 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34.7%), 어

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31.8%),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25.2%),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25.2%),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18.5%),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18.0%),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12.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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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청소년활동을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이유(복수응답)

[그림 12] 청소년 활동 참여가 어려운 이유(학년별, 복수응답)

□ 각 항목별로 학년별 응답률 추이를 살펴보면,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는 모든 학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

을 보였는데, 특히 고1(46.9%)에서 고3(60.8%)까지 응답률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는 초4(15%)에서 중3(23.1%)까지 완만히 증가하다가 중3에서 고1사이를 기점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고3(42.1%)

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필요 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는 초4(14.3%)에서 중3(44.5%)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고3(37%)까지 다시 낮아지는 분포를 보였다.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는 초5(7.2%)에서 고3(30.8%)

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 참가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청소년 활동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3%로 높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활동 참여 

증진 방안으로 응답자의 58.9%가 참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한 응답과 함께 연관하여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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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의 문화관련 요구도/ 선호도

□ 청소년의 문화 관련 요구도

 ⇒ 악기연주(58점), 블로그/미니홈피/카페운영(55점), 영화출연/제작(54점), 가수(51점), 그림(49점), 

연극/뮤지컬출연(45점), UCC제작(44점), 시/소설(38점)

□ 청소년의 문화 관련 선호도

 ⇒ 영화(87점), 만화/애니메이션(73점), 발라드(67점), 힙합/랩(57점), 연극/뮤지컬(57점), UCC(55점), 

클래식(49점), 미술(48점), 문학(42점), 트로트(38점), 무용(34점), 국악(31점)

□ 청소년들이 가장 하고 싶은 문화활동은 악기연주, 블로그/미니홈피/ 카페운영, 영화출연/제작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인 문화장르는 블로그/미니홈

피/카페운영(58.83), 그림(57.83)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극/뮤지컬출연’과 ‘영화출연/제작’은 중학교

(40.60, 50.92)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

[그림 13] 문화관련 요구도(학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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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 문화장르는 만화/애니메이

션(76.55), 미술(57.79), 클래식(54.16), 문학(46.26), 무용(39.54), 국악(38.87)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중^

고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인 문화장르는 발라드(55.64), 힙합/랩(51.42)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문화관련 선호도(학교별)

□ 정보매체 1주일 평균이용시간은 휴대폰(9시간23분), TV(6시간10분), 컴퓨터게임(4시간8분), MP3/

PMP(3시간44분), 독서(2시간6분), 메신저(1시간47분), 블로그/미니홈피(1시간38분), 휴대용게임기(59

분), 비디오/DVD(47분), 신문(28분) 순으로 나타남.

7. 청소년 정보매체 1주일 평균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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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 매체는 휴대폰으로 나타났다(1주일 평균 9시간 23분 이용)

□ 학교별로 살펴보면, ‘휴대폰’은 초등학교(2시간58분), 중학교(10시간11분), 일반계고(12시간24분), 전문계고

(16시간59분)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용시간이 급격히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문계고가 초^중^일

반계고보다 이용시간이 높게 나타난 활동으로는 휴대폰(16시간59분), TV(8시간18분), 컴퓨터게임(5시간59분), 

메신저(4시간01분), 블로그(3시간22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계고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휴대폰과 TV, 

인터넷을 더욱 활발히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P3/PMP’는 일반계고(6시간49분)가 가장 높은 이용

시간을 보였고, ‘독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시간이 꾸준히 하락하였다.

[그림 15] 청소년 정보매체 1주일 평균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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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연(부연구위원)

1) 김기헌·맹영임·장근영 외(2009)의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년도 고유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내용을 요
약·정리한 것임. 

한국 아동^청소년 활동^문화를 위한 

정책 제언 : 향후의 과제

1. 청소년활동 영역

□ 청소년활동 영역의 개념은 교과 성적과 관련된 학교 수업과 보습학원을 제외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청

소년활동으로서 청소년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동아리(소모임) 형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활동과 시설이나 

단체, 학교 등의 지도자에 의해 제공되는 조직적 체계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 활동을 의미한다. 

 설문조사지에서는 초^중^고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학교 수업과 학원을 제외한 학교와 동네에

서 하는 활동(학교의 특별활동은 포함됨)으로 제시하였다. 청소년활동의식 영역의 개념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활동

가치와 활동태도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청소년활동경험 영역의 개념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집단활동, 봉사활동, 문

화활동, 야외활동, 스포츠활동, 교류활동, 시설이용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한국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조사(2009)의 목적은 한국 아동^청소년의 실태와 효과성을 파악하여 정책에 활용하

고자 하는 데 있다. 청소년 활동^문화 지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현재 부족한 영역의 활동^문화와 역량을 파악함으

로써 과학적 합리적인 정책적 지원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활동^문

화 영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적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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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의 효과성 연구 및 적정 참여 수준에 대한 연구

- 청소년활동의 적정 참여 수준에 대한 기준설정을 위하여 각 청소년활동 유형별로 청소년활동 참여 정도와 청소년 

역량개발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

에게 필요한 적정한 청소년활동 참여시간 및 수준을 설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청소년활동의 

정책목표로 설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시설의 필요수량에 대한 과학적 산출이 필요함. 

- 청소년활동지표를 통해서 볼 때에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에서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를 통한 청소년활동 참여

의 비율이 매우 낮고, 학교를 통해서나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에서 청소년시설과 단체 등 청소년활동 전문조직들의 절대적 수량의 부족인지, 아니면 청소년시설과 단

체 등이 제공하는 청소년활동과 프로그램의 매력성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현재 및 장래의 청소년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적정수준의 청소년시설 및 단체 등의 인프라 규모를 과학적으

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 참여 형태와 요구의 차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 

-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는 가족과 함께 참여하거나 학교단위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단체 등이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청소년활동 및 프로그램과 학교와의 연계

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제공이라는 방식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학생 연령대

의 청소년은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있고, 중고등학생은 학교를 통하여 참여하거나 친구와 함께 참여하는 비율이 높

다는 점을 고려한 청소년활동 참여촉진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급별 청소년활동의 프로그램 선호도와 요구도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영역으로는 문화예술활동이나 진로직업활동, 모험개척활동, 교류활동 

등에 대한 선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선

호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활동의 참가비 부담 해결방안, 정보제공, 매력성 제고를 통한 참여 촉진 방안 개발이 필요함. 

- 청소년들은 청소년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시간부족과 참가비 부담, 청소년활동 정보 부족 등을 지적하

였다. 참가비의 부담과 청소년활동 정보 부족 등은 청소년정책분야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청소년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에게 매력적인 것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

소년들이 원하는 청소년활동의 매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과 매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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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주도성 강화 전략이 필요함. 

- 청소년활동지표를 통해서 볼 때에 청소년활동의 참여에 있어서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조직들 사이에서 청소년시

설과 단체 등 청소년활동 정책의 핵심위치에 있는 기관이 맡아야 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지표의 개선과 지속성 확보가 필요함. 

- 이번 청소년활동 지표조사는 청소년활동을 유형화하고 전국단위의 대규모 표본조사를 실시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

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소년활동 유형을 유형화하고 활동지표를 선정하는 과정

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과 보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청소년활동지표와 청소년문화지표를 통합하여 조사함으로써 청소년활동에 대한 조사 문항의 확대에 한계가 

있어서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문화의 영역 모두에서 보다 세부적인 조사가 어려웠던 점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두 가지를 구분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청소년활동지표의 구성과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는 청소년활동지표의 지속적인 개선과정의 일환으로 청소년활동의 유형구분과 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의 공급자에 대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 필요함. 

- 청소년시설 및 단체를 통한 청소년활동 참여가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볼 때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

년활동에 대한 청소년분야의 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의 유형별 공급자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파악

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활동 및 프로그램의 공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이 선행되고, 이에 기반한 청소년활

동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있어야 비로소 청소년활동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활동 참여기록과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연계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참여기록을 학교성적에 반영하는 부처 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폭넓은 인성교육을 

위해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하며, 시수를 확대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

은 상급학교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개정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청소년활동 참여기록의 표준화 방안(창의적 체험활동 및 입학사정관제도와 연계를 중심으로)이 필요함. 

- 청소년활동 참여기록의 표준화를 마련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입학사정관제도와 연계가 필요하다. 창의적 체험활

동 및 입학사정관제도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및 My Career와 자동 등재되도

록 연계 협의하되 현행 청소년활동현장의 참여기록이 학교교과활동과의 통합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연계를 위한 활동기록 내용과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참여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동기부여 및 참여결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결과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자동등재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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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문화 영역

□ 청소년문화 영역의 개념은 중핵문화(지배문화)에 대한 하위문화로서, 특정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집

단적 삶의 형태와 선택의 취향성 등을 일컫는 문화를 의미한다. 

 설문조사지에서는 초^중^고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소년문화를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으로서 집, 음식, 옷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문화의식 영역의 개념은 청소년문화에 대한 문화가치와 문화태도를 포함하는 의미이

다. 청소년문화경험 영역의 개념은 청소년문화에 대한 경험으로서 하위영역으로 순수예술문화, 대중예술문화, 정보

문화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순수예술문화와 대중예술문화, 정보문화에 대한 균형성장 방안 수립이 필요함. 

- 청소년문화 지표조사결과 청소년이 문화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의 순수예술문화에 대한 선호(37-48점)보다는 대중예술문화에 대한 선호(52-59점), 정보문화에 대한 선호(58-65점)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관련 요구도에서는 악기연주, 블로그/미니홈피/카페운영, 영화출연/제작, 가

수, 그림, 연극/뮤지컬출연, 연극/뮤지컬, UCC제작, 시/소설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보다는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가수, 그림, 연극 등 체험할 수 있는 문화장르, 체험을 통한 문화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문화장르에만 관심을 치우치지 않도록 순수예술문화

와 대중예술문화에 대한 저변 확대와 기반확충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균형 있는 청소년 성장 지원으로 학습역

량 대비 문화역량 균형성장 방안 수립, 청소년 역량개발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문화향수 기반 구축으로 청소년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청소년 주도 문화활동 지원방안과 

문화참여 보장이 필요함. 

- 문화참여 보장으로 문화참여촉진 방안 개발(문화바우처의 확대 등), 순수예술문화(고급문화)-대중예술문화(대중문화)-

정보문화 참여기회 확대방안 수립, 지역사회 문화^예술^여가활동 증진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주도 문화활동 지원방

안 수립이 필요하다.

 청소년 문화역량 개발과 건강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역량 개발 및 제고방안 마련, 청소년문

화학습역량 제고, 비판적 문화역량 개발위한 교육기회 제공, 사이버문화역량 촉진 및 건전한 매체활용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중심 청소년문화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중심 청소년문화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실현수단으로서 법^제도 개선, 희망투자(청소년에 대한 공공부

문 및 민간부문의 선제적 재정투자) 확대, 문화관련 청소년정책 전달체제 정비 및 실행력 강화, 지역사회 중심 청소

년문화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청소년 문화함양 및 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과 공감대 확산^청소년문화

향수, 참여확대방안 구축, 문화관련 정책 분석^평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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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청소년의 해’는 전 사회영역에 청소년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분야가 청소년과 협력하여 일하고 청소년기관들은 청소년의 요구와 관심사를 보다 

잘 이해하며 청소년의 사회적 공헌을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 청소년의 해(IYY) : 대화와 상호이해

2009년 12월, 유엔총회는 2010년 8월 12일부터 2011년 8월 11일까지를 ‘대화와 상호이해(dialogue and mutual under-

standing)’를 주제로 한 ‘세계 청소년의 해’로 선포하는 결의안 64/134를 채택하였다. ‘세계 청소년의 해’는 1985

년 ‘참여, 개발, 평화’ 주제의 제1회 ‘세계 청소년의 해’ 2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갖는다(1985년 ‘세계 청소년

의 해’는 전세계적으로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 목소리의 주류화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다).1)

‘세계 청소년의 해’의 목적은 정책 결정자와 청소년 간뿐만 아니라 문화, 종교, 세대간 대화를 촉진하고 발전시킴으

로써 청소년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세계 몇몇 지역에서 대다수 인구를 구성하는 청소년은 지속가능하고 의미있는 

방식으로 - 특히 문화간 대화에 있어 - 존중받고 관여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내일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

회변화 주체이다. 평화적 미래를 건설하는 데 있어 청소년이 중요한 집단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관련 이슈를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발전 아젠다와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와 상호이해라는 주제 아래 

‘세계 청소년의 해’는 평화의 이상, 인권 존중, 그리고 세대^문화^종교와 문명간 연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는 세계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재정적, 안전, 환경, 그리고 다른 사회문화적 도전 등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청소년에게 투자하고 이들과 협력하는 것이 이러한 도전들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

기 위한 비결이다. 

유엔 세계 청소년의 해(International Year of Youth)

김영지 연구위원

1) '세계 청소년의 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ocial.un.org/youthyea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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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유엔

유엔은 청소년을 15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으로 정의하는데 청소년은 세계 인구의 18%인 12억에 해당한다. 개발도상

국에 살고 있는 87%의 청소년은 자원, 건강관리, 교육, 훈련, 고용과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제한적 접근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청소년이 개발과 긍정적 사회변화, 기술 혁신 등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임을 인식한다. 그들의 이상, 

에너지, 그리고 비전은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수적이다. 

청소년은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능동적 행위자이다. 청소년은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며 창조적으로 사회

의 많은 도전적 이슈들을 해결하며 발전에 공헌해 왔다.

청소년의 노력은 또래교육과 환경보호를 통해 빈곤 및 기아와 싸우고 에이즈 질병을 막는데 기여해 왔다. 청소년은 

또한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대화, 이해, 그리고 존중을 고무시키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청소년은 종종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고,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 사회 관계망 활용 등 새로운 테

크놀로지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며 통합적 사회발전을 위해 틈새를 연결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사회

(community)와 국가적(national), 지역적(regional), 세계적(global) 발전을 위한 그들의 공헌은 인정되고 격려되어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를 명심하고, 이러한 도전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청소년의 잠재력이 어떻게 현재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인식하면서 ‘세계 청소년의 해’를 선포하였다.

1985년 유엔은 제1회 ‘세계 청소년의 해’를 기념하였고, 총회는 1995년 이의 10주년 기념으로 청소년의 상황 개선을 

위한 국가적 실천과 국제적 지원을 위한 정책 틀과 가이드라인인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을 채택하였다.

오늘날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은 청소년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분야에서 국가역량을 강

화하고, 사회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청소년 참여가 가능하도록 양적․질적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평가

에 초점을 둔다.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의 15개 우선영역은 교육, 고용, 기아와 빈곤, 건강, 환경, 약물남용, 청소년비행, 여가, 소녀와 

젊은여성, 청소년참여, 세계화, 정보통신기술, HIV/AIDS, 갈등예방, 세대간 관계 등이다.  

청소년관련 유엔 프로그램은 정부간 정책형성 지원, 분석적 연구 수행, 그리고 청소년 개발에서 유엔활동의 효과성 증

대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세계 청소년의 해’ 기념을 위한 활동

누구나가 청소년개발 촉진과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평화의 이상, 자유, 진보와 연대를 촉진하는 데 참여

할 수 있다. 

먼저 유엔 회원국들은 ‘세계 청소년의 해’를 축하하는 국가적 행사를 개최하고 국가 발전에 공헌한 청소년의 역할

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양시키도록 한다. 또한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행을 위해 국가 청소년개발 정

책과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도록 한다.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기관들은 ‘세계 청소년의 해’와 그 주제를 기념하는 활동들을 기획하고 참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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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조직 : 행사 안내와 효과적 전략을 위한 활동 키트 활용

^‘세계 청소년의 해’ 공식 행사일정표에 행사 게시 : 유엔 행사일정표에 (http://social.un.org/absolutewc) 행사내용을 

올리고 유엔에 공식 로고 이용 신청

 ̂지역 행사 참여 : 유엔 행사일정표에서 지역의 관련 행사들을 찾아보고 세계의 다른 청소년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

고 있는지 살펴보기

 ̂대중들에게 홍보 : ‘세계 청소년의 해’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다운로드하고 개인 웹사이트에 링크 설정, 온라인 소

셜 네트워크 도구를 이용하여 ‘세계 청소년의 해’ 홍보

 ̂온라인 토론 : 페이스북(facebook.com/UNyouthyear)을 통한 자문에 참여하여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 나누기(기실시

한 토론 주제 : 저렴하게 행사 조직하는 방법,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참여 효과 증진, 대중들의 인식 증진을 위한 미

디어 활용, 청소년의 해 공식 슬로건 ‘우리의 해, 우리의 목소리(Our Year Our Voice’ 제안 등)

 ̂정책결정자와 대화 : 개발에의 청소년 참여와 상호이해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만나기

 ̂유엔 청소년소식지 구독 신청 : 유엔 청소년팀의 월간 이메일 뉴스레터(www.un.org/esa/socdev/unyin/flash.htm) 구독 

신청을 통해 유엔시스템과 세계의 청소년 기관들이 하는 일 살펴보기 

 ̂현장 접근 : 이웃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 배우고 친구들에게도 권장하기 

한편 유엔은 ‘세계 청소년의 해’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집단적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틀로서 세 가지 핵심 영

역을 제시하였다. 각 영역에서 청소년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은 기본적이다.

첫째, 인식 확대로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투자 증진

 ^청소년 개발을 공적^사적 부문에 의한 현명한 투자로 보는 인식 증진

 ^국가와 지역사회 개발과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대한 청소년 공헌 옹호

 ^청소년들 간의 불평등과 불우청소년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 촉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연구와 지식 촉진

둘째, 동원과 관여로서 청소년참여와 파트너십 증진

 ^의사결정 과정에의 청소년참여 메카니즘 제도화

 ^청소년 주도의 단체와 사업들이 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공헌을 강화하도록 지원

 ^종합적 청소년 개발을 위한 관심과 지지 증진을 위해 정부, 청소년 주도 기관들, 학계, 시민사회 단체, 민간부문,  

  미디어, 유엔시스템 등 간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강화

셋째, 연계와 연결 구축으로서 청소년들의 문화간 이해 증진

 ^청소년의 문화간 상호작용, 네트워크, 파트너십 촉진

 ^사회 통합과 평화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지

2010년 8월 12일, ‘세계 청소년의 해’ 기념행사

유엔은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에서 청소년 참여와 개발에 대한 보다 적극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10년 8월 12

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세계 청소년의 날’ 시작을 기념하였다. ‘세계 청소년의 날’의 국제적 행사는 2010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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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리포트 _ 유엔 세계 청소년의 해(International Year of Youth) | 김영지

월 12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유엔총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시작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에는 음악 공연, 반기문 사무총장의 환영사, 청소년대표인 Ms. Maya Saoud 연설, 댄스 공

연, 튀니지의 청소년^스포츠^체육부 장관 연설, 세계 청소년 사진 프로젝트인 ‘Shoot Nations' 슬라이드쇼, 베냉의 

유엔 상임대표 연설, 비디오 상영('Youth Zones - Voices from Emergencies', 'Making Room', 'Diversity Makes the World 

Colourful', ’Youth in Action'), 유엔시스템의 청소년정책 소개, ILO ‘세계의 청소년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 미국 배우

이자 가수인 모니크 콜맨의 연설 등이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개발에의 청소년 공헌을 알리고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 이행을 촉진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될 

것이다(‘세계 청소년의 날’ 홈페이지의 공식 행사일정표 참조). 행사 예로는 제5회 세계 청소년의회(이스탄불, 7.31-

8.13), 세계 청소년회의(멕시코, 8.24-27), 제1회 청소년올림픽게임(싱가폴, 8.14-26) 등이 있으며, ‘세계 청소년의 해’의 

주요행사인 ‘유엔 세계 청소년회의(UN World Youth Conference)'는 2011년 ’세계 청소년의 해‘ 막바지에 개최될 예

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

유엔은 ‘세계 청소년의 해’를 선포한 결의안을 통해 정부, 유엔시스템, 그리고 시민사회가 청소년의 사회적 공헌을 

인식하고 그들이 직면한 도전들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세계 청소년의 해’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 증

대와 청소년참여 촉진, 그리고 청소년 사이에 문화 간 대화와 이해 강화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세계 청소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 IYD)

유엔이 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은 매년 8월 12일이다. 1999년 유엔총회는 결의안 54/120을 통해 제1회 세계청

소년장관회의(World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가 지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을 승인하

였다. 

1998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세계청소년장관회의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주제는 '사

회의 모든 수준과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 청소년은 상상력과 이상

과 무한한 에너지와 비전을 지닌 존재로서 사회의 사회^문화^경제^기술적 발전을 지속하는데 핵심적 존재로 규정

되었다. 세계청소년장관회의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세계 청소년의 날'을 선포

하여 청소년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세계 청소년의 날'에는 세계 각지에서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는데 유엔은 기념행사 진행을 위한 전

략으로 팀 구성하기, 행사 조직하기, 기념하기, 행동하기 등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유엔은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대학 뉴스레터, 지

역신문 등을 활용하고 교육적 라디오쇼, 대중 미팅과 토론 조직, 세대간 라운드테이블 토론, 청소년포럼 조직을 통

한 아이디어 교류, 콘서트와 함께하는 토론회, 예술 전시회, 청소년부처 장관에게 편지쓰기 등의 활동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세계 청소년의 날' 기념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제1회 세계 청소년의 날 기념(2000), 건강과 고용

(2001), 지속가능한 발전(2002), 청소년 노동(2003), 세대(2004),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2005), 빈곤(2006), 청

소년참여(2007), 기후변화(2008), 지속가능성(2009), 대화와 상호이해(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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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http://social.un.org/youth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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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리포터_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전주 한옥마을 | 송명은

역사의 향기가 더해진 700여 채 한옥의 하모니

“세월이 가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의 꽃심을 지닌 땅” 전주. 

전주에는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전주한옥마을이 있다. 

전주시 교동과 풍남문 일대에 조성된 전주 한옥마을. 10여년 전만해도 버려지다시피 돼 있던 이곳은 

전주를 상징하는 최고의 관광자원이자, 랜드마크가 됐다. 700여 채의 고풍스러운 한옥과 전통문화

시설이 어우러져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볼 수 있는 전주 한옥마을. 이곳에는 경기전과 오목대, 

전주 향교등 중요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을 뿐 아니라, 태조로와 은행로를 중심으로 문화시설들이 즐

비해있어 전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한옥·한지·한식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

며, 옛 선비들의 멋과 풍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한국인이라면 꼭 한번 다녀와야 할 곳, 우리문화와 정신이 깃들어있는 전주한옥마을을 다녀왔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전주 한옥마을

   송명은 (전주 온고을중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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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한옥마을 유래

서울북촌한옥마을, 경주 교촌한옥마을 등..

요즘은 전국어디에서나 한옥마을을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전주 한옥마을이 생긴 배경은 다른 어느곳 보다 특별하다. 

지금의 전주시 교동과 풍남문에 한옥이 들어서게 된 건 지

금으로부터 80여년 전.

을사조약(1905년)이후 대거 전주에 들어오게 된 일본인들

이 처음 거주하게 된 곳은 서문 밖, 지금의 다가동 근처의 

전주천변이었다. 서문 밖은 주로 천민이나 상인들의 거주 

지역으로 당시 성안과 성 밖은 엄연한 신분의 차이가 있

었다. 성곽은 계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존재했던 

것이다. 

양곡수송을 위해 전군가도(全軍街道)가 개설(1907년)되면

서 성곽의 서반부가 강제 철거 되었고, 1911년 말 성곽 동

반부가 남문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됨으로써 전주부성의 

자취는 사라졌다. 이는 일본인들에게 성안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실제로 서문 근처에서 행

상을 하던 일본인들이 전주 다가동과 중앙동으로 진출하

게 되었다. 이후 1934년까지 3차에 걸친 시구개정(市區改

正)에 의하여 전주의 거리가 격자화되고, 상권이 형성되

면서, 서문일대에서만 번성하던 일본 상인들이 전주 최대

의 상권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1945년까지 

지속되었다. 

일본인들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자, 1930년을 전후로 우리

나라 사람들은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촌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일본인 주택에 대한 대립의식과 민족적 자

긍심의 발로였다. 1930년대에 형성된 교동, 풍남동의 한옥

군은 일본식과 대조되고 화산동의 양풍(洋風) 선교사촌과 

학교, 교회당 등과 어울려 기묘한 도시색을 연출하게 되었

다. 오목대에서 바라보면 팔작지붕의 휘영청 늘어진 곡선

의 용마루가 즐비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한옥마을이다.

      한옥마을 둘러보기

전주한옥마을은 느긋이 걸어 다녀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다. 

뒷짐 지고 싸드락싸드락, 유유자적 여행하는 것은 전주한

옥마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쏠쏠한 재미이다. 골목골목마

다 저마다 사연을 가진 한옥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① 학인당

1908년에 건축된 한옥으로 조선 왕권 쇠약기에 궁중건축

양식이 민간주택에 도입된 대표적인 예다. 집을 지을 당시 

일류 도편수, 목공 등 4,280명이 동원됐고, 압록강, 오대

산 등지의 목재를 사용하여 2년 6개월에 걸쳐 건축했으며, 

공사비로 백미 4,000석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② 양사재

전주향교의 부속건물로 유생들을 교육했던 공간이다. 가

람 이병기 시조시인이 기거하면서 후학을 길렀던 공간으

로도 유명하다. 현재는 한옥민박과 야생차 보급 등 문화공

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③ 토담집(전주최씨 종가집)

이 집은 본래 조그마한 한옥 열채가 있던 곳이었으나 1936

년 전주 최 씨가 그 열채를 매입해 헐고 큰 집을 지어 이사

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집의 방향은 오목대가 조망되는 남

향으로 ‘ㄱ’자 형태의 한옥이다. 

↑전주최씨 종가집

한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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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락원

전주최씨 종가와 마주하고 있는 동락원은 100여 년 전 전

주한옥의 옛 모습을 재현한 곳이다. 사랑채와 안채, 행랑

채를 갖춘 전통 한옥으로 조경이 잘 된 넓은 마당과 고풍

스런 평상이 인상적이다.

    

↑동락원

⑤ 삼원한약방

1937년에 지어진 지상 1층의 도시형 한옥으로 가로에 길게 

면하고 있다. 현재 이 집의 주인은 1938년에 이 집에서 태

어난 김종육 선생인데 가선대부 시종원 부경을 지낸 할아

버지 대 부터 이곳에 거주했다고 한다. 

⑥ 다문

한옥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찻집으로 약 65년 전인 일제시

대에 ‘ㄷ’자 모양의 정면 5칸 정도의 겹집 형태로 지어

져 있다. 전주의 자랑인 ‘산조예술제’가 이집 마당에

서 시작되었다.

⑦ 동헌

전라감영 부속건물 중 유일한 현존 건축물로, 조선시대 전

주부 동헌(전주판관 집무처)이 일반인에 매각된 지 74년 

만에 전주로 옮겨졌다. 당초 동헌은 전주시 경원동 중소기

업은행 자리에 위치했으나 전주향교 인근에 복원되었다.

      한옥마을에서 하룻밤 묵으실래요?

전주 한옥마을의 가장 큰 매력은 한옥을 눈으로만 보는 것

이 아니라 숙박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택 숙

박 체험은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여행 테마 중 하나이

다. 지난 해 한옥마을에서 숙박한 관광객은 모두 2만 7081

명으로 집계 됐을 정도. 700여 채의 한옥이 들어서 있는 전

주한옥마을에는 10곳의 한옥 숙박체험시설이 있다. 이곳

에서는 숙박체험뿐만 아니라 비빔밥 만들기, 전통악기 연

주, 공예 등 여러 가지 전통문화체험도 동시에 즐길 수 있

어 일석이조다. 

10곳의 숙박체험시설 중 한곳인 한옥생활체험관을 찾았

다. 이곳에선 한국의 전통 주거형태인 한옥체험과 전통생

활체험(민요, 판소리, 김치·비빔밥·등갓 만들기, 매듭

공예, 천연염색)이 가능하며 투호 널뛰기, 고리걸기, 굴렁

쇠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한옥체험을 하는 손님에

게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숙박을 하는 사람 중 70%가 한

국인이고 30%가 외국인이고, 외국인 중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 며, "9개의 방이 평일에는 60~70%가 차고, 

주말에는 거의 100% 숙박하시는 분들로 채워진다" 고 전

했다.

한옥생활체험관 외 에도 전통 한국음악체험교육관으로서 

한옥체험 및 우리 전통음악(민요와 판소리, 가야금, 가야

금병창)등 우리 소리와 전통악기연주를 감상하고 배울 수 

있는 아세헌이 있고, 전통 다도체험공간으로서 한옥체험 

및 찻잎 따기와 전통차 만들기, 다오 체험을 할 수 있는 풍

남헌이 있다. 또한 전주비빔밥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동락원, 한국전통생활문화교육관으로서 생활예절, 다도

예절등 우리의 전통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

인 설예원, 황실후원회가 운영하는 테마생활관 승광재가 

있다. 승광재는 조선의 마지막 황손 이석씨가 머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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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조선왕조의 역사 비롯해 전통 궁중 한식과 궁중 다례

를 체험할 수 있다. 

또 다른 체험관인 양사재는 40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전

주향교의 교육공간으로 이 나라 신교육이 처음에 어떤 곳

에서 출발했는지를 볼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다. 전북지역

의 자생차 맛을 느낄 수 있는 학인당은 조선말 한국 전통 

건축기술을 전승받아 지은 건물로 효자로 소문난 인제 백

낙중의 사후를 기리기 위해 지어졌고, 백범 김구선생이 묵

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외에도 단전 주전법, 요가 선춤

을 통한 명상체험, 김부각 체험등을 할 수 있는 소담원, 기

존에 있던 한옥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한 곳으로 전통예

절체험과 다도체험을 할 수 있는 부용헌등에서 아랫목 온

기가 느낄 수 있는 한옥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한옥생활체험관

    천년을 이어온 한지의 자존심 전주 한지

전주 한옥마을에는 전통문화센터, 공예품 전시관, 전통 술

박물관 등 다양한 전통의 멋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끄는 곳

이 바로 전주한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왕실의 진상품이던 전주 한지는 임실 

증지의 질 좋은 닥나무와 전주의 좋은 물로 만들어져 우수

한 질을 자랑하는데, 현재도 그 생산량과 품질 면에서 높

이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반기문 UN총장의 관저와 게스트

룸을 전주한지로 꾸며 한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도 했다. 또한 튀니지 국립도서관 고문서 복원, 스미소니

언 박물관의 초청 세미나를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

고 있다. 

      한지체험공간 둘러보기

① 공예공방촌 지담

한옥 세 채가 고즈넉하게 마주보고 있는 아담한 공간인 지

담은 전통과 문화에 대한 색다른 체험을 주는 공간이다. 한

지공예를 전공으로 하는 전문강사의 재미있는 공예체험과 

한지조명등 전시 및 판매, 한지디자인 상품 판매, 떡까페 

운영 등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성하다.

   

↑공예공방촌 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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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주전통한지원

천년 정신이 담긴 순수 우리 한지만을 생산하는 곳이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한지의 80% 이상이 일본에 수출되고 나

머지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한다.

   

↑전주전통한지원

③ 김혜미자한지공예연구소(이지원)

전통한지공예가 김혜미자 선생의 자택이자 작업실인 이지

원은 다양한 한지공예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거의 모든 가

재도구가 한지 작품으로 꾸며져 있다.

④ 천양제지

40년간 전통방식 그대로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한 전

통한지를 만들고 있는 천양제지의 본사로 주요 생산품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선 전통 외발뜨기와 한지 엽서 만들

기 등 다양한 한지공예품을 만들어볼 수 있다.

천양제지를 찾았을 때 한지외길인생을 걷고 있는 박신태 

할아버지를 만났다.전통 외발뜨기 작업이 한창이던 할아

버지에게 한지를 만들게 된 사연과 전주 한지에 관한 다양

한 이야기들을 물었다. 

   

↑천양제지

- 언제부터 한지를 만드셨어요?

 17세에 입문해서 故 박종식 부친에게 사사 받아 3대째 가

업을 계승하고 있어요.

- 모두 수작업으로만 만드시나요? 

나는 이곳에서 외발뜨기 손수 수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고, 공장은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데 수

작업과 자동 기계로 다량 생산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고장에서 한지를 만드는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저까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럼 세분 모두 장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요. 장인은 순창에 홍모라는 분만 장인에 등록되어 있

고, 저는 시에서 장인으로 등록을 안 해줘서 장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웃음)

-장인으로 인정은 못 받았다고는 하지만 50여년을 한지 만

들기로 외길인생을 사셨고 자긍심 또한 대단하신 것으로 봐

서 한지 만들기의 장인이 분명하신 것 같은데, 한지 외길인

생에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는 없고, 오히려 자부심이 있어요. 한지의 수명이 10년

~15년을 볼 때 한지로 만든 벽지, 특히 전주 한지 벽지는 

질감이 질기고 고급스러우며 색감이 변질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탁월한 제품입니다. 값싼 중국

제품에 밀려 수출량이 줄어 아쉬운데, 앞으로  질 좋고 우

수한 제품의 우리나라 한지가 많이 보급되었으면 하는 것

이 바랍입니다.

-외발뜨기 한지와 쌍발뜨기 한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외발뜨기 한지는 질감은 질기고, 고급스럽고, 색감도 변질이 

없는 것이 장점이면서 손수 수작업이기 때문에 값이 비싸고

요, 쌍발뜨기 한지는 반자동 기계를 사용하여 덜 질기고 값

이 더 저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외발뜨기 한

지를 만들기 때문에 주문제작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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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지의 장점을 소개해주세요.

한지는 천년을 사는 종이요, 살아있는 종이로서 인간과 가

장 가깝고 친밀한 곳에서 우리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자연

에서 얻은 재료로 자연에서 얻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한지는 그 자연적 조절기능으로 오늘날 다시금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고요. 우리선인들의 황토 집에 아무렇게나 붙여

진 듯한 백색의 한지는 그대로가 자연이었고 멋스러움이었

으며 생활 과학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전주 한지가 세계

적인 제품으로 보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사 이야기가 있는 한옥마을

700여 채의 고풍스런 기와집들이 늘어선 한옥마을은 근현

대사를 압축시켜 놓은 생활사 박물관 같다.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도 곳곳에 있어 작

은 민속촌 같기도 하다. 그래서 한옥마을에는 오래된 시간

만큼 관련된 이야깃거리가 많다.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이

야기를 발견하는 것은 한옥마을을 여행하는데 쏠쏠한 재

미를 선사한다. 

1. 전주한옥마을의 수문장 경기전

경기전은 조선왕조를 창업한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봉안

하기 위하여 태종 10년(1410년)에 창건되었다. ‘전’이

라는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 왕조 창시자의 영정을 모

신 곳답게 한강 이남에서 유일하게 궁궐식으로 지은 건물

이다. 전주 경기전은 1614년(광해군 6)에 전국에서 유일하

게 복원됐다. 경사스러운 터에 지어진 경기전에는 조선왕

조실록을 지켜낸 전주사고와 예종대 왕태실비, 조경묘 등

이 있으며, 수령 400년의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배롱나무, 

대나무, 매화나무 등이 있어 사계절 내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수문장 경기전                

2. 순교자의 희생위에 세워진 전동성당

1791년 최초의 순교자 윤지

충·권상연 그리고 1801년 

신유박해 때 유항검과 윤지

헌등이 풍남문 밖인 전동성

당 터에서 박해를 받고 처

형됐다. 이들의 순교한 뜻

을 기리고자 프랑스인 보두

네 신부가 1908년 성당 건

립에 착수, 1914년에 완공

했다. 당시 일제 통감부에 

헐렸던 풍남문 성벽의 돌들을 가져다 성당 주춧돌로 사용

했다고 한다. 또한 순교자들의 목을 효수했던 현장의 돌을 

주춧돌로 사용했다. 전동성당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에 세워진 성지로 알려져 국내 천주교 신자들이 반드

시 한번은 방문하는 순례 1번지이다. 

3. 조선 건국의 탯자리 오목대와 이목대

오목대는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개경으로 개선하

던 이성계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주에 들러 종친들을 

모아 잔치를 벌이면서 중국 한나라 유방이 불렀다는 ‘대

풍가’를 읊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위쪽으로 태조 이성

계의 5대조 목조 이안사가 전주를 떠나기 전에 살았던 이

목대가 자리 잡고 있다. 



NYPI YOUTH REPORT | 43 

청소년 리포터_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전주 한옥마을 | 송명은

4. 묵향가득 피어나는 선비길(전주향교·동헌)

전주향교는 지금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교육기관이다. 향교에는 400여 년 정도 된 은행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벌레를 타지 않는 은행나무처럼 유생들도 건

전하게 자라 바른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다. 현재 향교는 공

간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전통교육

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향교의 부속 건물로 쓰인 양사

재는 유생들을 교육했던 공간이다. 서당공부를 마친 재능 

있는 청소년들은 이곳에 모여 생원, 진사공부를 했다. 가

람 이병기 시인이 이곳에 머물며 많은 시를 남긴 것으로 유

명하다. 동헌은 전주판관이 집무하던 기증받아 옛 터(경원

동)호 가지 못하고 향교 서편에 자리 잡아 복원했다. 

5. 문학과 풍류의 누각 한벽당

세상을 밑으로 내려 깔지도 위로 섬기지도 않는 야트막한 

산자락에 한벽당이 있다. 승암산 기슭인 발산 머리의 절벽

을 깎아 세운 누각으로 전주 8경 중 하나로 꼽힌다. 남고산

성에서 들리는 종소리(남고모종)가 기린봉에서 달을 부르

고 (기린토월), 바위네 부딪친 안개를(한벽청연) 몸으로 받

아들인 5평 남짓 너른 마루와 서까래, 처마 밑을 에두른 시

인 묵객들의 수많은 시는 마음에 맞는 벗과 이야기를 나누

었던 공간임을 짐작케 한다. 

      한옥마을을 걸으며....

한옥마을 은행로를 걷다보면 맑은 물소리가 들린다. 화강

석으로 조성된 실개천이 남천교에서 동부시장 사이 557m

의 은행로를 따라 흐르기 때문이다. 실개천 곁에는 정자와 

작은 연못, 물레방아 등이 있어 청량감을 더해준다. 최명

희 소설 혼불을 보면 “임금이 나실 땅은 지령이 역시 다

른가. 물맛조차 예사롭지가 않아서 녹두묵도 묵샘골 물로 

빚으면, 그 빛깔이 하도 곱게 물들어 차마 먹기 아까운 만

큼 선명한 노랑색을 맑고 길어지는데”라는 대목이 나오

는데, 바로 이곳이 묵샘골 샘물이고, 지금 한옥마을에 흐

르고 있다. 

은행로에는 고려 우왕 9년인 1383년에 학자 최담이 심었

다고 전해지는 600살 된 늙은 은행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옆엔 올해 6살 된 자식 은행나무가 나란히 서 있다. 은행

나무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으로 살아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DNA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유전자가 일치해 친자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어

린 은행나무의 등장으로 늙은 은행나무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늦둥이” 본 600살 된 은행나무

한옥마을 곳곳을 싸드락 싸드락 걷다 목이 마르면 전통찻

집을 찾으면 된다.

한옥마을답게 전통찻집의 대부분은 한옥으로 꾸며져 있

어, 진한 차향을 즐기며 한옥의 아늑함과 아름다움을 고스

란히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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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돌아보며, 전주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전

주 한옥마을 모습을 지면에 더 많이 소개하지 못한 것이 아

쉬움으로 남지만, 미처 소개하지 못한 명소들은 여러분들

이 직접 와서 찾아보고, 그 속에 깃든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

을 가슴깊이 느껴보길 바란다. 그리고 좀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여행이나 고향의 향수를 마음껏 느끼고 싶은 분들께 

전주 한옥마을에 오실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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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7월 1일, 당시 문화체육부는 본드와 부탄가스를 18

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보호

법시행령을 확정하여 시행했다. 덧붙여 부탄가스에는 구

토제를 첨가하여 함부로 흡입할 수 없도록 하는 부가조

치도 시행되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그 당시 청소년들

의 본드와 부탄가스 흡입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였는

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필자가 청소년발달 연구를 하던 

1990년대 초반에 가장 심각한 청소년문제는 본드 중독과 

부탄가스 중독이었다. 청소년관련 범죄나 사고의 배후에

는 대부분 본드와 가스가 있었다. 습관적인 가스 흡입으

로 인해 치아와 호흡기가 손상되는 부작용도 의학계에서 

이슈가 될 만큼 광범위한 파문을 일으키던 중이었다. 청

소년보호법 입안이 이루어진 당시에는 이미 때를 놓친 조

치라는 평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문

제이던 본드와 부탄가스는 1998년 이후 청소년 문제 목록

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상기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터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PC방과 

함께 확산된 스타크래프트 열풍이었다. 다시 말해서 본드

와 가스를 마시던 청소년들이 게임 속으로 들어간 것이었

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컴퓨터게임은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의 원흉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컴퓨터 게임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가 비교적 적은 미국의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거리는 약물이다. 2010년에 국립

약물남용연구소(NID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

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8학

년 학생들 중에 지난 1년간 불법약물을 사용한 적 있는 청

소년의 비율은 14.5%였으며, 이 비율은 고등학교 1학년 

29.4%,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36.5%까지 높아진다. 여

기에 술까지 포함시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중학교 2

게임 셧 다운제와 청소년 생활환경

장근영(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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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생 중에서 지난 1년간 술을 마셨다는 응답은 30.3%, 

고등학교 1학년은 52.8%, 고등학교 3학년은 66.2%이다. 

그나마 그동안 계속 증가일로에 있던 추세가 미약하나마 

감소세로 돌아선 결과가 이렇다. 덧붙여 말하면, 미국에

서 청소년약물 사용을 금지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벌어

진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약물에 대한 규

제의 수준은 우리보다 미국이 더 높으면 높았지 결코 낮

지는 않다. 

청소년기는 생리적으로는 자극추구성향이 최고조에 달하

는 시기이고 심리적으로는 자신의 한계를 실험하고자 하

는 욕구로 충만한 시기이다. 즉, 청소년기라는 발달단계

의 특성이 바로 위험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인류는 지금

까지 청소년들의 이 위험추구 성향을 적절히 활용해서 성

장의 계기로 삼아왔다. 많은 문화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

기 위해서 완수해야 하는 험악한 도전과제들이 그런 이유

로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번지점프는 남태평양지역의 

성인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원래는 잘못 떨어지면 목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위험한 게임이다. 비교적 오래 전에 도

시화된 문화권에도 나름의 거친 관문들이 준비되어 있다. 

모두 적당한 수준의 위험한 도전거리와 그에 따르는 공동

체의 인증을 제공하는 관습들이다. 이것을 통해 청소년들

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물리적 위험과

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도시의 청소년들

은 스스로 위험과 자극을 찾아 나서게 된다. 그것이 이들

이 온갖 모험을 찾아다니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약

물이나 향정신성 물질, 혹은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게 되

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위험추구 욕구는 어떻게 

채워지고 있을까? 제도적으로 제공되는 모험의 기회는 

얼마나 될까? 그 대답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원칙적

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활동프

로그램이나 동아리 프로그램들이 이런 역할을 제공해야 

할 것이지만, 청소년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이용율은 낮아진다.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마도 매 학기마다 치러지는 시험일 것이

다. 비록 위험추구성향을 만족시킬 만큼 짜릿한 경험은 

아니지만 시험은 어쩌면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치명적

인 관문이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공부를 한다. 이를 위해 운동시간이나 기타 문

화활동시간, 심지어 수면시간까지 포기해야 한다. 2004

년에 실시된 국민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40대 성인

의 수면시간보다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 더 짧

은 곳은 OECD 가입국 중에서는 우리나라 뿐이었다. 이런 

생활환경에서 과연 게임 셧다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청소

년들의 삶과 건강에 도움이 될까?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자. 공부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할 시

간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그나마 의존하는 

가상의 모험활동이 게임이다. 게임 세계에서 제공하는 가

상의 위험과 도전과제가 아니었다면, 이들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자신들의 모험추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면 더 

위험한 다른 방식으로 위험추구욕구를 충족시킬 것이 더 

우려된다.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진정 청소년들의 삶과 건강을 우려한다면 청소년들의 생

활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이 대안적으로 선택할 수 있

는 모험활동을 충분히 개발해서 제공해야 한다. 게임만을 

규제하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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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지표조사 IV : 아동·청소년 활동·문화지표>

임지연 외

이 연구보고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9,219명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에 대한 의식과 실태를 알아보고 있다. 조

사결과, 청소년들은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복수응답)으로 문

화예술활동(63.6%), 진로직업활동(41.5%), 교류활동(32%)을 선택했다. 교

급별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은 문화예술활동(58.7%), 모험개척활동

(40.9%), 진로직업활동(38.9%), 중학생은 문화예술활동(61.7%), 진로직업

활동(39.6%), 교류활동(29.1%), 고등학생은 문화예술활동(68.3%), 진로직

업활동(44.8%), 교류활동(3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청소년

활동시설 연간 방문횟수를 조사한 결과, 주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

(2.27회)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등(1.05회),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회관, 청소년수련관 등(0.82회)은 저

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 한국 아동·청소년 활동·문화조사>

임지연

이 기초분석보고서는 본원이 2009년도에 수행했던 <한국청소년지표조

사 IV: 아동·청소년 활동문화조사>의 조사 데이터 소개와 분석에 초점

을 두고 있다. 성별, 교급별, 권역별, 가족구성별, 경제적 수준별로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조사내용을 알 수 있다

 >>> NYPI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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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의식구조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전망 II : 사회^정치 

의식 및 참여를 중심으로>

이종원·김영인

이 연구보고서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사회 및 정치의식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조사결과, 청소년들의 사

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20∼30대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즉 청

소년들이 사회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10대 청소년

들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20∼30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 전체 연령층 중에서 사회^정치문제에 대하여 40대의 관심도가 가장 높

은 수준이었으며 다음이 50대였고 60대 이상 노년층의 관심도가 가장 낮았

다. 또한 청소년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사회^정치문제 보도를 접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정치문제 보도를 접하는 매체로서 학생층(중^고

교생, 대학생)은 인터넷 T̂V^신문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30대 이상 성인층

은 TV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인터넷에 대한 의존

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이념성향을 “집단주의 가치”, “

탈물질주의 가치”, “평등주의 가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집단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집단주의는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

으나 평등주의는 연령층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반면, 탈물질주의는 

10∼20대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3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09 세대간 사회의식비교조사>

이종원

이 기초분석보고서는 본원이 2009년도에 수행했던 <세대간 사회·정치의

식 및 참여 비교조사>의 조사 데이터 소개와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

별, 교급별, 권역별, 가족구성별, 경제적 수준별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

어 누구나 쉽게 조사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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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리학

이부영

일조각

2006

융의 분석심리학 개론서. 융의 분석심리학의 전반적인 사항들과 함께 융의 학설 중에서 가장 

후기의 중요한 가설의 하나인 동시성론도 간단히 소개하면서, 심리학적 유형론은 비교적 상세

히 서술했다. 분석심리학과 종교는 융의 학설의 골자만을 추려 정리했다.

성과 평가 : 동기부여와 역량개발 중심의 성과평가 시스템 설계

에드 마이클스

한국학술정보

2009

오늘날 미국은 지난 세기 초반과 유사한 지속적이고 대규모적인 이민 시대를 겪고 있다. 따라

서 대량의 신규 유입 이민자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통합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때 이민은 국가 자원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오늘날 미국에서 어떤 

이민통합 프로그램이 잘 수행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정책이 지속됨으로써 미국 이민사가 또 

다른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을지에 관해 광범위하게 살피고 있다.

다문화 교육의 탄생

박천응

국경없는 마을

2009

『다문화 교육의 탄생』은 '국경없는 마을 운동'이라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론뿐

만 아니라 생생한 현장 이야기,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다문화 연구서다.

다문화교육의 탐구 : 다섯가지 방법들

CHRISTINE E. SLEETER , CARL A. GRANT

아카데미프레스

2009

다문화교육의 탐구: 다섯가지 방법들』은 미국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대학원에서뿐만 아니라 

대학의 다문화교육 관련과 관련한 교양, 전공강좌에서 필독서로 활용되고 있는 교재중 하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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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실 신착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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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 미국의 이민자 통합정책

마이클 픽스

한국학술정보

2009

오늘날 미국은 지난 세기 초반과 유사한 지속적이고 대규모적인 이민 시대를 겪고 있다. 따라서 대량의 

신규 유입 이민자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통합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때 이민은 국

가 자원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오늘날 미국에서 어떤 이민통합 프로그램이 잘 수행

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정책이 지속됨으로써 미국 이민사가 또 다른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을지에 

관해 광범위하게 살피고 있다.

다문화 가족복지론

최현미, 이혜경, 신은주, 최승희, 김연희

양서원

2008

이 책에서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논의되어 온 다문화화의 현상 이해와 이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접근과 

실천방법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실업 그 사회심리적 반응

피터 켈빈, 조안나 자렛

인간과복지 

2008

이 책은 실업에 대한 모노그래프이다. 모노그래프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물을 

간단히 소개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193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초까지 약 50년간에 걸쳐 실업에 대

한 사회심리학적 책과 논문 300편 이상을 정리하였다. 또한 역자는 1980년대 중반에서 멈춘 이 책의 연

구기간을 보충하기 위해 그 이후 20년 동안에 이루어진 국내.외 일부 연구들을 조사해서 부록으로 추가

했다.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데이비드 하비

한울 

2009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은 데이비드 하비의 저서로 인문학 분야의 전문서적이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를, 2부에서는 포디즘에서 유연적 축적으로의 이

행이라는 정치경제적 변화를 3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시공간 경험의 변화를 마지막 4부에서는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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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코노믹스 : 인간의 행복에 말을 거는 경제학

아마티아 센

갈라파고스 

2008

숫자 중심의 경제학에 인간적 사유와 윤리적 관계를 포함시킨 '센코노믹스'의 핵심을 만나다! 인도출신

으로 아시아 최초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센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외면한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연

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고 '경제학계의 양심'이란 영예로운 별칭을 얻었다. 이 책은 아마티야 센이 

전 세계를 돌며 각종 강연과 워크숍에서 발표했던 글들 중 기아와 빈곤, 그리고 인간의 안전보장을 다

룬 것들을 모은 것이다. 센의 경제학 즉 '센코노믹스'의 핵심은 경제학에 철학과 윤리를 접목한 데 있다.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간이 지닌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것만이 진정한 경제성장을 불러온다는 것이

다. 센은 이를 단순히 선언적이나 당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후생)경제학의 이론을 가지고, 수

치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실증해내고 있다.

오바마 영어연설문

이유진, 이영환, 이송훈

21세기북스

2009

2010년도 아동·청소년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2010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 : 오바마를 만든 기적의 스피치

버락 오바마

중앙북스 

2008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오바마 스피치의 힘! 이 책은 2008 미국 대선 검은 돌풍의 핵심 버락 오

마바 상원의원의 뛰어난 화술을 집중 분석한 책이다. 오바마는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감동적인 

기조연설을 한 후 최고의 달변가로 불리며 미국 정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의 말하기는 풍부한 

화제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서도, 상대가 기억할 수 있는 포인트로 여운을 남긴다. 편집자는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까지 이른 데 무엇보다 뛰어난 화술이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무명의 시민운동가에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떠오른 오바마가 구사하는 말의 비밀을 공개한다. 

먼저 1부에서는 오바마 스피치 매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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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

존 롤즈

이학사

2003

<정의론>은 분석철학의 지배 아래 도덕철학이나 정치철학에 있어서 지적인 불모의 시기에 새로운 시

각과 방법을 통해 규범 윤리학에의 관심을 재연시킨 야심적인 시도로서 영미 철학계는 이를 세기적 

대작으로 평가하면서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분석철학적 방법과 게임의 이론을 이용하여 사

회계약론을 일반화하고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이 책은 사회과학 내지 사회 철학의 전 분야에 패러다

임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을이 학교다 : 함께 돌보고 배우는 교육공동체

박원순

검둥소 

2010

교육에도 희망이 있다! 인권 변호사이자 소셜 디자이너로서 우리 사회를 위해 부지런히 걸어온 박원

순의 「희망 찾기」 제2권 『마을이 학교다』. 저자가 전통을 살리고 특색을 가꿔 공동체 복원에 힘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에 이어, 2006년 4월부터 4년간의 지역 투어

를 통해 저술한 것이다. 황폐해진 교육 현장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의 이야기와 그들이 찾아낸 '희망'을 소개한다. 특히 노력과 열정, 그리고 실험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

를 일으킨 '대안학교'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지역 사회와 밀착하여 학부모와 학생 간의 소통과 협력

을 증진시켜 재미나고 창의적 발상이 돋보이는 교육 방법을 적용한 대안학교를 교육의 새로운 모델

로 내세운다.

슈퍼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NO LOGO : 세상을 지배하는 브랜드 뒤편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나오미 클라인

살림Biz 

 2010 

세계를 지배하는 슈퍼 브랜드에 대한 분석과 경고!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거대 기업들의 마케팅에 대

한 경고『슈퍼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NO LOGO』. 스타벅스, 맥도날드, IBM, 나이키 등 세계 어느 곳

에서나 볼 수 있는 브랜드. 어느 틈엔가 브랜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의 생활과 사고방

식까지 결정하고 있다. 이 책은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공간을 장악하고 선택을 강요하는 브랜드에 

대한 통렬한 분석을 담고 있다. 세계적인 저널리스트이자 진보적인 운동가인 나오미 클라인이 5년여 

동안 직접 전 세계의 노동 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풀어놓으며 '노 로고(No Logo)'를 외친다. 그리고 국

경을 넘어 연대하여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슈퍼 브랜드를 밀어내고 시민 중심의 대안을 세워야 한다

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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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Development

Karger 

v.53, n.3(2010/05)

Snap Judgment? Not So Fast: Thought, Reasoning, and Choice as Psychological Realities / The Devel-

opment of Pointing: From Personal Directedness to Interpersonal Direction / The Development of Point-

ing: From Personal Directedness to Interpersonal Direction / Understanding Pointing : Commentary on 

Carpendale and Carpendele / Generating Synergy between Conceptual Change and Knowledge Building 

/ Constraining Knowledge Building: The Limitations of 'Progressive Discourse' / The Dynamic Interplay 

of Theory and Method through Time  

Jourmal of Youth and Adolescence

 Springer  

v.39, n.7(2010/07)

Special Issue Introduction: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Thriving: A View of the Issues / The 

Five Cs Model of Positive Youth Develoment: A Longitudinal Analysis of Confirmatory Factor Structure 

and Measurement Invariance / Active and Engaged Citizenship: Multi-group and Longitudinal Facto-

rial Analysis of an Interated Construct of Civic Engagement / Trajectories of Positive and Negative 

Behaivors from Early- to Middle-Adolescence / Intentional Self Regulation in Middle Adolescence: The 

Emerging Role of Loss-based Selection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 The Role of Intentional Self 

Regulation, Lower Neighborhood Ecological Assets, and Activity Involvement in Youth Developmental 

Outcomes / Personal and Ecological Assets and Academic Competence in Early Adolescence: The Me-

diating Role of School Engagement / Why Missing Data Matter in the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Development: Using the 4-H Study to Understand the Uses of Different Missing Data Methods 

Exceptional Children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v.76, n.4 (Summer 2010)

Effectiveness of a Supplemental Early Reading Intervention Scaled Up in Multiple Schools / Anchor-

ing Problem-Solving and Computation Instruction in Context-Rich Learning Environments / Instruction 

in a Strategy for Compare-Contrast Writing / What Do Alternate Assessments of Alternate Academic 

Achievement Standards Measure? A Multitrait-Multimethod Analysis / Effects of Using Modified Items 

to Test Students With Persistent Academic Difficulties / Measuring Family Outcomes in Early Interven-

tion: Findings From a Large-Scal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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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소개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ELSEVIER 

 v.32, n.7(2010/07) 

Arranging Stability for children in long-term out-of-home care / Child protection in a family-service 

organisation - What is the outcome for maltreated children? / Toward a general model for child 

welfare and protection services: A meta-evaluation of international experiences regarding the 

adoption of the Framework for the Assessment of children in Need and Their Families(FACNF) / 

Pediatric Bipolar Disorder: PartⅠ - Is it related to classical Bipolar / Pediatric Bipolar Disorder: An 

issue for Child Welfare / The association between length of stay in residential care and educa-

tional achiecement / Child sexual abuse education with ethnically diverse families: A preliminary 

analysis / Para-social work to address most vulnerable children in sub-Sahara Africa: A case 

example in Tanzania  

靑少年問題
靑少年問題硏究會
제639호(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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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6월 21일(월) 교총빌딩 지하 1층 세미

나실에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개소식 및 제1차 청소년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위

탁사업으로 운영되며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정책연구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제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담당공무원들과 청소년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대구한

의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한상철 교수가 ‘청소년정책발전방향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김기헌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

터준비단장이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

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NYPI NEWS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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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I NEW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세계청소년학아카데미가 공동주최하

는 제3회 세계청소년학연구 월드포럼이 2010년 7월 8일(목)부터  

7월 10일(토)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월드

포럼은 청소년정책과 실천 및 연구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에 대

한 학구적 성찰과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 아동·청소년 전문가

들의 국제적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시민참여와 

청소년 - 청소년과 가족·멘토링·시민권·일탈·영성: 동양과 

서양에서의 정책·실천·연구’ 주제로 개최되었다. 월드포럼

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학자와 국내 청소년전문가를 비

롯한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미 캔사스 대학의 에드워드 캔다(Edward Canda) 교수가 ‘효

와 영성발달수준: 긍정적 청소년개발과 가족관계를 위한 유교

적 이상의 재구상’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이어 데이비

드 그로스만(David Grossman) 교수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청소년을 준비하기: 역사적, 현대적 관점들’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명숙 원장은 2010년 7월 29일(목) 인천

시 서구시설관리공단과 사고력향상 시범운영사업에 따른 업무

협약식(MOU)을 체결하고, 시범운영사업 현장을 참관했다.

제3회 청소년학연구월드포럼 개최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식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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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번 호는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꾸

몄습니다. 아동·청소년의 활동 및 문화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

라 청소년들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은 비교적 자주 방문한 반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은 드물게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할 시간의 부족과 참여비용 부담이 청소

년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

은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

년들이 비용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

니다.   






